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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육관 웰리메이터 완공 
지난 주 토요일에 완공， 이번 주일부터 이용 가능 

2002변도 제1차 성찬식(요풀낼예배에셔 5쑤예배마치)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녹 22:1댔 

쉰 
5 . 6. 7，층도 보수 완료， 6층 전도위종합사무실， 7'흥 안수집사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해- 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감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닙”뻐 언약이니 곧 녀희를 위 

하여 붓는 것이라’(녹 22:19'v20) 

。!밴 주일 예배는 1부에셔 5부까지 성찬석이 꺼행된다. 성찬운 

신 창된 왕의 식략에셔 그훈의 영원한 생명율 밭는 사l까!L~. 
누구도 베풀 수 없는 유일한 껏 0'며， 이 쩨장 에혹γ靜i 

지난 주 토요일(5일)에 제 1교육관 엘리베이터 공사 및 5.6'7층 공사가 

완료되어 이번 주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연로한 성도들은 계 
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는데 ，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7 
층까지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 신체 
건강한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2 ， 3충 정도는 가급적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 
라며，소중하고깨끗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양식이다. 요칙 예수 그리스도만이 빼푸사표， 그훈외 홈펀 

첼*1 0'다. 제7회 전국 찬양대원 성악 강습회 
2002년 l월 16일(수)~ 19일(토) 

일반찬양대원과독창자를위해서 

찬양위원회에서는 2002년 1월16일(수)부터 19일(토)까지 3박 4일 동안 좀 
더 영적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전국 교회의 찬양대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 
이 강습회를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8면 참조) 

2l' !::-표 의 ol (.~， 1: 'b -----1.0)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 - 마태복음 5장과 6장 그리고 7ε빼는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이라 불리는 놀라운 교훈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마치실 즈음에 별안간 ‘거짓 선지자’ 를 조심하라고 경계하신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6젤 - 16절에 나타난 ‘그’ 와 ‘그들’ 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듯이， 하 

나님의 진리를 허물어 뜨리고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챙기는 거짓된 자들은 늘 존재했대대하 18:21, 사 9:15 속 13: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분하는 증거로 ‘열매’ 를 밀씀하신다 

‘이와 같이 훌은 나무n빠 O~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q니’”쩔) - 분명히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으며， 엉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대16절b)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법 

01다(17절). 다시 밀F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말이다(18절)， 예수를 믿 

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은 01러한 인패因果)의 법칙에 동의한다 불교든 유교든， 그 어떤 종교든 이러한 법칙에 대해서는 전 

혀의심하지않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n빠 픽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19절) - 그런데 여기서 열매와 관련하여 한 가지가 더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Or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위해서 불구덩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 놓여있다는 돗이다.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멸하는 증거로 열매를 요구하셨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불구덩이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경고를 하셨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젤 - 예수께서 l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앞에서 하신 말윌16절)을 다시 반복하셨는데， 

‘이러므로’ 라는 말을 앞에 하심으로써 명확한 결론을 내리셨다. 주님은 열매를 찾고 계신다. 얼매를 맺겠다는 말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 

라 맺힌 열매를 보고 싶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기슴이 섬뜩한 말씀을 하셨대21절) 그리고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 

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밀h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물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라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까지 서슴지 않으셨대22절"'23절)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러한 

결괴를 맞게 되는가? 이들의 고백과 사역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 

것은 열매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세상적 시ζ뻐|서의 성공과 업적으로 착ζ봐였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ζ!O I 맺는 열매 - 주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맺히지 않는다. 또한 세상의 평가로 그 가 

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신 열매는 성렁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많은 지 

도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율법적인 삶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친다 진실로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열매는 문제가 되는가? 분명히 그렇다! 

ι그것은 열매의 품질 때문이다 성경은 인ζ뻐| 대해 이미 전적으로 부때한 죄인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맺는 

열매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품질의 열매， 즉. 부매한 열매들뿐01다{나쁜 나무에서 나쁜 얼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모두 

동의하지 않는가!) 십자가 없는 인내는 인간을 주님의 구속에서 멀어지게 하듯 성령의 열매가 아닌 인간의 공로는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 

에서 멀어지게 힐 뿐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맺으시는 열매 - 성경은 인간의 죄를 지적한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변화된다는 것도 설영한다. 우리의 성품 자처|가 변 

한다는 말이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나쁜 품질의 나무가 좋은 품질의 나무로 변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복음 안 

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며， 복음의 자랑거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니고더|모에게 거듭남 에 대해서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간 성품의 변화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확고하게 말했대고 

후 5:17) 
갈등에서의 벗어나서 -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나 있듯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지독한 길등이 벌어지고 있 

다. ‘성령과 육체의 욕심’ 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더 이상 율법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를 쓰거나 그리스도를 모덜로 삼으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라고 말한다 그 

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의 영혼을 주관하시게 하라고 말한대갈 2:20) 그래야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성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 
한다(갈 5:22"'23), 
‘그리스도의 영을 기다리라 - “보혀| 

률뿔뿔 
“어호와 닛셔” 의 2002년 

신년감사예배를 감격 가운데 드혔다‘ 온 교역자와 장로들이 앞 

에 나가 성도들과 마주하여 신년인사를 했다. 말할 수 없고 감당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는 한 차원 성장했다는 것을 느 

꼈다 예년 새해와는 다른 평안과 감사와 찬앙이 있었다. 과언 하 

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련하신다는 확신을 갖 

게 되었다‘ 우리는 ‘여호와 닛시’를 신년인사의 화두로 삼았다 

우리 충현교회는 어디에 가든지 다 알아주는 유명한 교회였다. 

충현교회 교인들은 세계 어디에 가도 그 냄새를 풍겼다. 잘 절제 

된 모습과 보수적인 신앙사상， 절저한 성수주일， 하나님을 향한 

갚은 헌신 등으로 어느 집단에 가 있더라도 충현교회 교인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 쌓아온 우리의 신앙의 겉 

모습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습이 서서히 깨어지고 

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등등，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점점 

더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일들이 결국은 나 자신의 자존심과 이기심과 명예심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 안에서 차츰차츰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 

신이 깨지는 아픔들은 도처에서 불명과 불만과 반역으로 나타나 

고있다. 

무섭도록 종교화된 기독교의 모습을 탈피하는 일이 이렇게 어 

려울 줄01야! 금년에， 아니 꽤 오랫동안 우리는 복음의 복음다움 

을 위한 싸움을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승리가 아 

닌 여호와의 승리인 “여호와 닛시”를 생생하게 보는 2002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예수， 복음， 십자가’ 의 정신과 사상을 교회의 모든 행정 

에 구현시쳐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해 연말， 예산 편성 

과 제직 인사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복음의 복음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 

또한 새해에는 ‘신렁한 예배’ 를 위해 우선 공 예배 및 집회에 

참석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일저녁 찬앙예배， 수 

요예배， 금요집회 및 기도회 등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참석해야 

한다 특히 금요집회는 우리 교회의 오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 

여주는 모임이다 남녀노소 구별없이 전 교인이 하나되어 부르는 

찬양， 확신과 안타까움 가운데 말씀의 가감없이 전해지는 위임목 

사님의 강력한 메세지 등으로 이제는 금요집회에 참석하지 않으 

먼 진정으로 말씀으로 앙육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교회의 영적 형 

편과 분위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교회의 제직이나 중직자의 역 

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감당하기 위하 

여 말씀에 칙념하여 한 해를 살아가자， ‘읽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해’ 로 교회와 모든 개인이 정하여 말씀에 무섭도록 칙념해 보자， 

2002년도는 ‘예수， 복음， 십자가’ 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충 

현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노 광 헌 (장로， 당회서기) 

.다음주 필자는 기획위원장 이홍석 장로 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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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I댄 THE BEGINNING AND BEFORE 

(Genesis 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 Jho can say that they’ ve started or begun 

, , something new? No one, but God! Since the 

creation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re' s nothing 

new or just beginning. Indeed, people throughout 

history have vainly tried to take credit for “new" 

things, but 외1 they' ve done is rearrange or discover 

the things that God has already created. How do we 

know this? There' s only one book that can take us to 

the beginning of things and before. That book is the 

Bible. Only the Bible can bring us to the beginning 

and eternity. It opens with the words , “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 

Humans cannot figure out or know about the things 

that did not exist before existing came into being. The 

Bible alone brings us to that place,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s were prepar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things which are visible" (Heb. 11 :3). By faith the 

Bible gives us understanding and carries us to the 

beginning and before. Isn'’ t that wonderful? 

Today' s Bible verse is truly a special key that 

opens up the whole Bible. It not only brings us to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but it delivers truth. Its truth carries us even further 

back than in the beginning. The religion which this 

Bible speaks of tells us of God' s authority,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od did the creating, not humans. God is sovereign, 
not us. God is eternal. He existed before “ in the 

beginning" . Moses acknowledged the eternality of 

God when he wrote, “Before the mountains were 

bom or You gave birth to the earth and the world, 
even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 are God" 

(Ps. 90:2). Amen. God' s presence and power was 

before the beginning. His amazing power created this 

earth and the heavens. 

The etemal Spirit, the Holy Spirit, existed before 

the beginning of creation. Hebrews 9: 14 tells us , 
“How much more wi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without 

blernish to God, cleanse y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 The Holy Spirit is 

etemal. His presence and power turns us from sinners 

to God' s people. His power not only created this 

earth, but in His wisdom found a way to make us 

God' s people. 

Before the beginning, the presence and power of 

Jesus infinitely lived. The Bible tells us, “All who 

dwell on the earth will worship him, everyone whose 

name has not been writte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in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who has been 

sl없n" (Rv. 13:8). The Lamb ofGod wrote the 

blameless before Him" (Eph. 1:4) . Already Jesus 

thought about salvation, ‘Then the King will say to 

those on His right, ‘Come, you who are blessed of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α1t. 25:34). Amen. Not 

only was Jesus and 돼s plan of salvation before the 

beginning, but also a great kingdom. 

What was before the beginning? πle Bible tells us 

that God, the Holy Spirit, and the lovely Lamb of God 

were before the beginning . They made a great 

kingdom and a way to cleanse us from our sin. That' s 

the purpose of our God. That' s God' s vision before 

the beginning. This is what the Bible tells us is our 

religion. Indeed, the Bible is God' s religion. We 

cannot catch God. We cannot anticipate God' s 

direction. We cannot take God by surprise. God acted 

frrs t. He was in the beginning before humans existed. 

He voluntarily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He 

made humans in His image for His glory (see Isa. 

43:7). He told us everything through His Word and 

the prophets of old. What did He want us to know? 

God wants us to know tha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 to us in His Son, whom He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through whom also He made the world" (Heb. 

1:2). Amen. He desires for us to understand that Jesus 

is the center. He made every man and woman. He 

wants to save all mankind from sin, which is why 

Jesus Christ came to this earth. God provided the way 

for eternal life . He visited His own people and 

redeemed them. God talked, created, and fmished His 

work before the beginning. That' s what our Bible 

tells us is the central message. 

A lot of people think that God and salvation 따e 

man made innovations. The history of Christianity 

st없ts with Jesus Christ, not man. That' s why God 

actu떠ly tells us what He did. That' s why God did 

what He did. Tha t' s why God put into practice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 t. God talked and 

practiced through Christ. Listen to His Wor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용’ (Jn. 1:1-3). Christ was active in the 

work of creation for a reason ,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Jn. 1:12). Amen . God, not man, provided 

salvation, “Blessed be the Lord God of Israel, For He 

has visited us and accomplished redemption for His 

people, And has raised up a hom of salvation for us in 

the house of David His servant as He spok 

vision. It is the origin of religion. It is the Gospel. My 

dear friends , salvation is the Good News. Amen!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mallife" (Jn. 3:16). πlÌs is what 

God did. God sent Jesus so that “He who believe in 

the Son has etemal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뼈m" (Jn. 3:36). Paul said that this is the Gospel of 

God which represents His Son, “For He rescu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σ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 veness of sins" (Col. 1: 13-14). 

He further adds , “ For it was the Father' s good 

pleasure for all the fullness to dwell in Him,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all things to Himself,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through 

Him, I say,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Co l. 1: 19-20). Christ is the remedy for 

alienation from God. He is the only way, God' s way, 
of salvation. That' s why Paul includes everything in 

his greeting, “Paul, a bond-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as an apostle, set ap따t for the gospel of God, 
which He prornised beforehand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conceming His Son, who was 

bom of a descendant of David according to the t1esh, 
who was declared the Son of God with power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Jesus Christ our Lonf' (Rm. 1: 1-4). God, the 

Holy Spirit, and Jesus are 며1 there. Amen. 

Christians cannot claim any credit for what they’ 

ve done or do. They can only tell of God' s creation 

and plan. He sent His Son and did everything. That'’ S 

why God asks us to proclaim this Gospel. We cannot 

make our own kingdom. God talked, created, and 

practiced salvation. He asks us only to witness this 

principle, His Gospel. That' s our Lord! That' s God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Aren’ t you happy? 

How could you ever know of what was in the 

beginning and before? You can only σavel there with 

faith. God did everything. Why should you worry? 

Before creation God was there, the Holy Spirit was 

there, and Jesus was there. Their love was in the 

beginning and before . They already prepared a 

heavenly kingdom for you . Why worry? God has 

done everything. All we have to do is proclaim. πlat 

s His glory. Let us pray, “Lord give me the faith to 

accept and practice your Word." Let' s start the year of 

2002 the right way,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Genesis 1: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 



저1 662호 

김성관목사 

근원에대한이해 
누가 감히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 
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 창 
조 이후로， 새롭게 시작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 
류는 역사 속에서 시종일관 새로운 것올 만들어냈다는 
공척을 얻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노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다시 정 
리하거나 발견한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의 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데，그책은우리에게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그 
이전에는 어떠했는지를 알게 해 줍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태초와 영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 
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은 지금 존재하는 것 
들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 
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한 곳으로 인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 
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 1l:3). 

태초전부너계산하나닝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진실로 모든 성경을 여는 특별한 
열쇠 (key)입니다 이 구절은 ‘천지 창조’ 의 시작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에 담긴 진리는 우리를 창조 이전으 
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종교 
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인 
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 
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창세 전’ 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기록할 때 “산이 생기기 전 ，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 
님이시니이다" (시 90:2)라며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했 
습니다. 아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창 
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대g 선튜너 겨l 선 영원 õl선 수 성 。
영원한 영이신 성령께서도 태초 전부터 존재하셨습 

니다. 히브리서 9:14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 
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 
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 
하겠느뇨7’ ‘영원하신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은 영원 
하십니다. 그의 존재와 권능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팝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뿐 아니라， 그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들이 되게 하는 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태초 전부터 계선 예수와 수의 나라 
태초 전에， 예수의 존재와 권능도 무한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이렇게말합니다. “죽임을당한어 
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 
에 사는 지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 13:8). 하 
나님의 어린 양이 생명의 책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세 
상이 창조되기 전에 생명의 책에 이름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의 권능과 목적을 입중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 
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 
에 거룩하고홈이 없게 하시려고"(엠 1:4). 이미 예수께 
서는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셨습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후민흥헌 

입 설교 

태초에， 그라고 영원 전에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 25= 34) 아멘1 그렇습니다. 창 
세 전에 단지 예수와 그가 베푸실 구원의 계획뿐만 아 
니라， 위대한하나님의나라도존재하고있었습니다. 

대초 선부더 있었던 하나닝의 뜻 
그러면 태초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하나 

님 ， 성령 ， 그리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어린양이 계셨 
다고 말합니다(삼위일체).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 
라를 세우셨으며，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 
고 계신 목적이며 태초부터 지니셨던 비전입니다. 성경 
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올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고자 하는 방향도 예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 
조에 임하셨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전인 태초에 계셨 
던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자기의 영광을위해 자신의 형상을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사 43:7 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 
리에게 자신의 ‘말씀’과구약의 선지자들을통해서 모 
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 
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 
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 1:2). 아멘. 하나님께 
서는 예수님이 모든 만유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가 이해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 
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싶어하 
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유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위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창조하 
셨으며 ， 태초에 그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이것이 성 
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중심 메시지입니다 

•- 에 추u t 낭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원은 인간이 혁신적으로 

창조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 
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지 , 인간으로부 
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실제적인 이유 
이며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이유입니 
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실행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 
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 ~ 

3).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창조 
사역에 열심이셨습니다. “영접하는자，곧그이름을믿 
는자들에게는하나님의자녀가되는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 
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 
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 
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녹 1:68- 71). 분명히 사람이 아닌 ， 하나님께 
서행하셨습니다. 

f 객。 4 
구원은 하나의 거룩한 설화나 단순한 종교적 제안이 

아닙니다. 구원은 종교의 기원입니다. 구원은 복음입니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복된 소식입니다. 아 
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독생자를주셨 
으니 이는 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셨 
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아들올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바울은 그의 아들올 나타내 
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를 혹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 
을 얻었도다" (골 1:13- 14). 덧붙여서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 
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19-2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자들을 위한 치료자이십니 
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유 
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의 모든 문 
안인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 
음은하나님이 선지자들로말미암아그의 아들에 관하 
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 
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 
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는 말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롬 }:1 -4). 하나님， 성령 ， 그리고 
예수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벤! 

미음 01 여행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 그 어떤 것도주장할수 없습니다. 그들은단지 하 
나님의 창조와계획만을말할수 있습나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 
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이 복음만을 선포하라고 요청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창조하셨으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이러한 원칙인 그 
의 복음만을 중거하라고 말씀하실 따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하나님 아버지이시며，아 
들이시며，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 때문에 행 
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태초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여러분은단지 믿 
음으로 여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창세 전에 하나 
님께서 계셨고， 성령께서 계셨으며 ， 예수께서 계셨습니 
다. 그분들의 사랑이 태초 전부터 있었습니다. 삼위 하 
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왕국을 준비해 놓으 
셨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 
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것은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저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 “태초에 하 
나님이 천지를창조하시니라”라는말씀을명확하게 이 
해하여 2002년을 바른 길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을 전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위해 자신의 아들을주 
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하시는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 
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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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00명의 
당'"션교샤 파송을 위하여 

“만만에게 복옴울 전파하라n(막 16:15) 

단;)션교의 목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전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며 선교적 삶을 생활화하여 복음으로 하 
나가 되자는 목적을 가지고 2002년 1000명 파송의 단기선교를 

준비한다. 이번 단기선교는 이전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방 

향으로진행된다. 

단;)샌교의 방향 
첫째， 대상은 전 교인으로 하며 1년 통안 파송한다. 둘째， 장 

로 · 목사 · 안수집사들은 필히 참여한다 셋째， 참석자는 반드 
시 소정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넷째， 2002년에는 50-100여개 

팀을파송한다. 다섯째，비용은교회에서 지원을하되 각개인 

이 일부 부담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링구성과훈련과정 
팀 구성은각교구， 중· 고· 대 · 청년부，외선부，찬양대，각 

교회학교 교사 퉁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단기선교의 활동 

기간은 2002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1차 팀을 4월경 에 파송 

할계획이다. 

각 단 기 선 교 단 을 위 한 훈 련 과 정 으 로 는 CMTC 

(Choonghyun Mission Training Course)7} 신설되어， 2002년 

1월 19일(토)에 개강할 예정 이다. 이 훈련과정은 올 한 해 동안 
주일반(18:20-19:50)과 토요반(17:00-18:30)이 각 세 차례 ， 집 

중훈련이 두 차례 개설되며모든 훈련에는 1박 수련회가 포함 

된다. 훈련생은 이 과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훈련받을 수 있 

다. 또한 팀 자체 훈련으로 단기선교훈련 · 팀원훈련 · 전도훈 
련 · 영성훈련 · 기도훈련 · 언어훈련이 있고， 집단훈련으로 파 
송대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세 차례의 1박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팀을 이끌 팀장， 총무들은 선교에 대한 마인드와 비 

전 · 리더십훈련을세차례중한번받도록되어 있다. 

;)도회 

거대한 선교의 물결은 기도에서 시작된다. 선교위원회는 앞 

으로 진행될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매주 금 

요일 찬양예배 후와 매 주일 오후 4시에 신흔가정부실에서 선 

교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 앞서 행하 
시고 2002년도 1000명 단기선교사 파송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한다. 

2002년 단기섣교l 워안 선교기도회 
일 시 : 매주 음요찬앙예배 후(21 :OO~22 :30) 

매주일(16:00~ 16 :4이 

장 소 · 신혼가정부실(교육관2층) 

대 상 :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자원봉사자， 

선교관십자， 단기선교참가자 

----------------------------------------------------------------------------------------------------------

있었다 

후민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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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 영 (단기’ 평신도 선교사) 

불교 국가이기에 성탄절이 없을 줄 알았는데， 12월 1일의 새벽 하늘 
을 수 놓은 폭죽으로 시작된 성탄 행사는 25일까지 계속되었다. 카톨릭 
신자， 불교 신자， 기독교인 모두가 선물을 사고 파티를 계획하며 장식용 
크리스마스 트리와 전구를 구입하느라 백화점과 상점은 연일 복잡하였다. 

특히 카톨릭 지 역인 니감보， 자-엘라， 칸타나 풍의 도시는 교통체증이 심하여， 
이 곳을 지나야 하는 우리는 평소 한 시간 거리인 콜롬보를 세 시간만에야 갈 수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즐기는 그 땅의 영 

혼들을 바라보며 ， 우리는 그들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도하며 본부에서의 성탄 
절 파티를 준비하였다. 장소 제한이 있어서 평소 자주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대접을 받았던 

외선부 아디까리형제의 가정과 귀국한 가빨라와 크리산 형제의 가정만을 초대하였다. 행사가 있으면 

온 일가 친척이 다 모이는 스리랑카의 풍습이 있기에 두 가정이변 30여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 

하고 준비를 시작하였다. 본 교회에 연락을 취하여서 성탄절 예배 순서와 설교를 전자 메일로 받았다. 

거실을 장식하고 스리랑카식의 크리스마스 케익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최은아 선교사가 

비자 연장 문제로 갑자기 귀국하여야 하는 일이 생겼다. 성탄절이라 모두 바빠서 도움을 청할 이웃도 
없었다.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진행할지 난감해 하던 중， 다행히 통역하며 함께 동역하는 니르말리 자 

매가 나와 함께 일 주일간 있겠다고 니감보로 왔다. 니르말리 자매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고 음식을 만 
들었다. 평소 한국음식을 좋아하고 요리를 잘 하는 자매 덕분에 음식 준비가 수월하였다. 

성탄절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스리랑카식 순서를 따르기로 하 

였다. 우선 케익과 음료를 나눈 후에 대화를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시작한 배드민턴 놀이를 어른들도 

함께 하였다. 식사를 끝낸 후 모두들 의자를 정돈하고 앉았다. 아무말 하지 않았는데도 아디까리 형제 

의 가정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디까리 형제의 어머님께서 감사 말씀을 하셨 

다. “다른 나라에 와서 우리 가정을 늘 방문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려 주시고 또 이 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이렇게 모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함께 
모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디까리 형제의 어머님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 

씀을 듣지 못하시는데다 독실한 불교도이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함께 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았 

다. 이어서 오후 2시에 예배를 시작하였다. 성탄절 메시지를 전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귀 기 

울여 듣는 그들을 바라보며 ，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였다.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다 함께 게임을 하다가 4시쯤 모두 기쁜 표정으로 ‘예수 비따이(Jesus Bless You)’ 라고 인사 
하며 헤어졌다. 어느 새 우리들의 인사는 크리스천들이 하는 인사인 ‘예수 비따이’ 로 바뀌었다. 오늘 

은 정말 기쁜 날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한 19명의 어른들과 6명의 어린이들이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알고싶어하였고， 예수님이 어떤분이시며 왜 세상의 많은사람들이 성탄절을기쁨으로맞이하 

고 축하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돌아갔기 때문이다.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며 축하하는 수많은 스리랑차의 영흔들이 예수님을 속히 만나기를 기도하며， 

이 땅 위 에서 먼저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의무에 더욱 성실해야겠다는 부담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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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야기 - 고등부 

ιH 0 1-，청 "H 쇼방 
최 웅 (고퉁부 신임회장)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누구나 새로운 소망을 품거나 다짐을 합니다. 
저도 이번 새해에는 전과는 다른 특별한 소망을 가져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고둥부 회장으로 섬기 
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도 고퉁부에 대한 기대와 소 
망이 더욱릅니다. 

고3 선배들을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고 사랑스런 1학년 후배들을 새 식구로 
맞이하면서 ,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더 
불어 2002년 새해에는 이러한 점에서 고퉁부가 이전보다 더욱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몇 가지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고퉁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배에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 

다. 새해에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고퉁부가 되어서 신령한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새해 에는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고퉁부 학생들이 되었으연 합니다. 예 
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 
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고퉁부학생들이 되 
길 소원합니다. 고둥부모두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참 생명의 길을학교와 
학원 그리고 전세계에 앞장서서 전파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대해보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이를 위해서 한 해 동안 계 
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충현의 많은 성도 여러분께서도 저희 고퉁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 • • • • • • • • • • • • 

청소년과나 
조 옥 자 (전도사， 고퉁부 부지도) 

나와 청소년기는 깊은 연관이 있 
다. ‘잃음과 얻음’ ! 내게 있어서 ‘잃 
었다’ 함은 내 안의 죄성으로 인해 청 

소년의 일반적인 자유와 기쁨을 잃었 
다는 것이고， ‘얻었다’ 함은 잃은 것 

에 대한강한반작용으로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었다는 것이 
다. 삶에 대한 혼란과 정체， 회의와 
불신감만이 깊어갈 당시， 예수 그리 
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해답이었다. 
고퉁학교 성경수업시간 내내 “그리 
스도는 복음입니다”를 열강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은내게 희망으로다가 
왔다. ‘예수’ 가 누구이기에 저렇게도 열심히 우리에게 전하려할까? 예수에 관한 궁 
금증은날교회로 인도했고 이후 예수님은내 인생의 주로찾아오셨다. 

나에게 있어서 청소년기는 복음을 깨달은 때이다. 그것은 인생의 끝자락에서의 

유일한 선택이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간섭하심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었고 후회가 없는 
선택이었다.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후로 내 삶의 전부가 되 
었고목표가 되었다. 이 세상에 중요한것과소중한사람이 많다고하지만그리스도 
보다 더 존귀한 분이 계실까? 

현재 나는 고퉁부 사역자다. 학생들과는 십여 년의 세대차가 있고， 또 나의 청소 
년기는 보통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자유를 잃고 지낸 시기였기에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 내가 내게는 잃은 것과도 같은 연령인 자들의 교역자 
로 있으니 참으로 묘하다. 지금까지 고퉁부에서 사역하면서 그들을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 처음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난감하였지만， 조금씩 그들 

에게 다가갔다. 그들과 얼마나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우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그분과의 개인적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 임 이 내게 주어졌다. 청소년기 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알기에 올 한 해 동안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한다. 

옥토까되채 

김 영 훈 (목사， 고퉁부 지도) 

사랑하는 고퉁부 지체들에게 예레미야 50:29-32을 2002년도 말씀으로 권변하고 

싶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먼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 

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항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 그러므로 그 날에 정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 
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물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다. 바벨론이란 세상 

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상정한다고 볼 수 있다. 성경에서는， 헬 
라어로 휘브리스란 단어가 의미하는 ‘교만’ 을 죄의 근본처럼 간주하고 있다. 교만 

이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심(자기 자신이 하나님 이 된다)이 

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실L아갈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이다. 그래서 2002년도 고퉁부 

주제는 옥토가 되7-}는 것이다(마 13:23).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업 

적과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매’ 를 보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이 주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결실송}는 옥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다. 옥토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20 말씀처 럼 내가 죽 
어지고 말씀0]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고퉁부 학생들이 세상의 가치관。l 아니 

라 성경의 가치관，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의지하 

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고퉁부는 
1 끼리끼리의 고등부가 되지 않고 

2 밀반 하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고등부가 되며 

3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란다 
4. 이울러 걸어다닌 복음’ 이신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보이는 복음’ 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특별한 전도행사가 없어도 절로 전도가 되지 않을까? 

올 해 2002년도에는 교회적으로 단기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고등 
부에서도 이 복된 목표에 함께 동참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벤으로 순종한다면 30배 ， 60배 ，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약속하셨다 주님께서 새해에 우리 고등부 지체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You are multiplier!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주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 
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2002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넙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 

• • • • • • • • • • • • • 

오직 

주순 희 (집사，고등부교사) 

조건 없이 부으시는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저를주님 

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를 부르짖는 충현의 성전 안에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전도의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회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라 행 1:8 절에서 말씀하신 것처 럼 내 주변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예수， 오 

직 십자가를 전하려고 통역하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영적인 세계를바라보고，한 영혼이라도성령의 임재를체험하기 
를바라며 사람들의 마음을향해 화살을쏘듯그리스도를외칩니다. 내가만난 예수 
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기에 이곳저곳 다니다 문전박대를 받고， 욕을 먹 
고，길거리 전도에서 전도지를 전달하는 일이 법에 위배된다고고발당하는 일도 있 
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때로는 보이는 열매가 없어 힘이 들고， “꼭 그렇게 전도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 
냐7’ 하는 이들이 있어 좌절할 때도 있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 

며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으랴! 누구나 때가 되면 그분의 뭇을 알게 되듯이， 그 때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 
에게 묵묵히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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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니눔 (교구이야기) 

I 하국쿄회사1 oj수성의 개송과 신앙활동 

일본에서의 성경출판과 전도사엽 
만주에서 성경출판과 한국인 개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본에서도 
통일한 일을행하셨으니 ， 여기에 쓰임 받는종으로 이수정이 부름받는다. 그는온건 
개화파 양반학자였는데 ， 임오군란 때 민비를 구출한 공으로 인해 1882년 9월 수신사 
박영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그의 도일 목적은 개화된 선진문물을 

시찰하고 연구하는 것이었으나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다녀온 친구 안종수로부터 
들은바있는기독교인농학자츠다센을만나려고하는또하나의 열망도있었다. 

이수정은 동경에 도착한 후 곧 츠다센을 방문하였고， 츠다센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 
도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수정은 도일 7개월 만에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세 
례받은 첫 개신교 신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수정의 개종은 한국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재일 미국 선교사들과 일본 교회 

에 큰 자극을 주었으며 ， 재일미국성서공회 총무 루미스는 이수정을 찾아가서 한국선 
교의 지름길인 성경번역을 제안하였다. 이수정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여 곧바로 성경 
번역에착수하였다. 

한편그는자신이 맛보는기쁨과복음의 비밀을혼자만간직할수 없어 당시 김옥 

균의 인솔로 일본에 가 있던 30여명의 유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노력에 
따라 유학생들 세계에서는 개종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으며 ， 유학생들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더 나아가 주일마다 설교자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 
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1883년말토오쿄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였다. 

이수정의 일본에서의 활동은 전도와 성경번역， 그리고 선교사 초치운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는 세례받기 전부터 한국민족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하루 빨리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마음이 솟았고， 이것을 먼저 재일 선교사들에게 전했다. 한국 

선교의 문을 열어보고자 고심하던 재일 선교사들에게 이수정의 개종은 “근대선교사 
상가장괄목할만한사건으로， 너무좋아 믿어지지 않을정도’ 의 사건이었다. 이는 
루미스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 자체였고， 한국선교가 절망적이던 당시에 커다란 

격려가되었다 

•••••••••••••••••••••••••••• 

Homecoming Day. 딸(落種l 
새가족부 양육반 6개월 과정을 거친 성도들 

을 초대하여 찬송가 부르기 대회가 있었던 12 

월 23일， 여느 때와 다른 조금은 들뜬 분위기 였 
다 

9시30분 집회 시간에 맞추느라고 일찍부터 

서둘러 온 성도들이 추운 날씨에 얼굴이 빨장 

게 상기된 채로 담임교사를 찾아 인사하며 즐 

거워했다. 
Homecoming Day에 초청하기 위해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름들을 다시 확인하며 전화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 

고， 전도한 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던 새가족들은 양육반 6개월 동 

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영생을 얻었음을 믿게 

되었다. 새가족들은 비록 6주의 과정을 마치고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성경공부 

를 하는 동안 만났던 교사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던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연락이 되지 못한 성도도 있었 
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이별한 성도도 있어서 아 

픔을 나누기도 했다. 교사들은 항상 새로 오는 가족들에게 신경을 쓰다보니 , 거쳐간 

성도들에 대해서는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과는 달리 기도 속에서도 멀어져 갔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다.2002년에는 충성스런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 

록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기도한다. 

(새가족부 효닥정 통신원) 

+양호실 I 성도님들S2I 71도와 관삼01 갑사합니다， 

울 한 뻐도 변함없는 71도와 관삼 부확합니다， 

4교구 감정욱(납 7세) 뇌성 마비로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여 물리치료 중입니다. 
전신 활동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영흔과 옴의 강건함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13교구 황순71 칭샤(여 49세) 온 몸이 마비되는 !근육 위축성 측사병 1으로 투병중 

입니다.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낙망치 말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기도해주십시오. 

13교구 이정진(납 7새) ‘근 위측증’으로 폼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데다 아버지도 몸이 불편하셔서 사회 복지 재단인 성동원에 있습니다. 병의 치 
유와 위로， 돕는 손길이 더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로쩌 내 믿융g 교체까 우a 까훌r;.， 9/.는 션을 알케 하고 

그리스도깨 1:1''''도혹 역사하느니라(폼 1:6) 

달고 오묘안 그 밑씁 112월 28월 급요집회 

1. 그분이 어디 계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냐는 질문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되었습니다. 죽 

음과 심판에 대한 인간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 

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 계십니다. 그 분이 태초부터 계시며 우리를 죄와 심판에 

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모세와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 성 

경 곳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4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 

는 분으로서 ，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의증거를 받는 분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실제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은 순교 

하는 스데반에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행 7 :55-56)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계신 

곳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요 14: 26)이시며 성 

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롬 8 : 27)으로 나타납니다 요한 계 

시록 3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 

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당신에게는 누가 귀한 손넘입니까? 

여 러분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분을 당신의 귀한 손님으로 맞을 

수 있습니까? 혹시 ， 악마와 사탄을 더 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악 

마와 사탄이 즐겁지 않은 손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 
절에서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꾀는 자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누가 귀한 손님인지 알 수가 없습 

니다. 

또한 세상의 것이나 세속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귀한 손님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만 

일 그렇다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 (약 4 :4)이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 

는 자들." (요일 2 :15)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이기적인 자아를 가장 귀 

중한 손님으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자들은 “투기하고 술 취하며 방탕 하는 

자들" (갈 5 : 2 1)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롬 8 : 8)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 

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뛰어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까? 투기하거 

나 술 취하지 않습니까? 방탕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 

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요(약 4:7). 

믿는 자에게 가장 귀하고 기쁜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마 3 : 17)이신 예수 그리스도께λ1 “우리를 친구라 칭”하시며(요15:15) “우리 안에 

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실 것"(계 3:20)입니다. 당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초청하기 원하 

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초청했어”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야’ 라고 주장하시는 여러 

분! 그 주장이 사실입니까? 혹 예수님의 친족들처럼 예수님이 미쳤다(막 3 :2 1)고 말하 

고 예수님을 배척(막 6 : 3)하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멀리서 바라보지는 않으십니까?(막 

15 :40) 
예수님을 진실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의 자세로 여러분 

의 마음 김숙이 그 분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의 친족들도 나중엔 자신들을 종으로 고 

백하며 그리스도를 초청(유 1:1)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행 1:14). 이와 같이 하면 

그 분께서 우리를 친구로 인정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으실 것입니다. 

ll홉휠톨Aε톨 
30장 여호와하나님 

이 찬송가는 유대교 회당에서 아침 예배를 시작할 때와 저녁 예배를 끝마질 때 부르던 

송영인 익달(YIGDAU에서 유래되었다. 익달의 내용은 1404년에 작성된 유대교의 13개 
신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다니엘 벤 유다(Daniel ben Judah) 
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국인 토마스 올리버(Thomas Oliver, 
1725"'1799)가 런던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갔다가 익달을 듣고 감명을 받아.현재와 

같은 기독교 찬송가를 만든 것이 이 찬송가이다， 그러므로 이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에 실 

린 유일한 유대 회당 예배곡이며 변형된 유대 찬송가라고 할 수 있다 

작콕자는 유대교 회당의 선창자였던 미이어 레오니(Meier Leoni)의 이름을 따라 

Yigdal Leon i로 나온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과 성자 예수님도 하늘에 계셔서 섬김 

을 받으시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항하여 갈 것이라는 고백과 감사와 

경배를 드린다는 내용의 찬송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몇 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다 함께 찬앙함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약속(언약)을 맺으셨음에도 왕으로서 다스리시기들 좋아하시는 하나 
님이시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섬김을 더욱 기뻐하시며 약속된 나라인 전국을 

성도들이 사모하는 것을 주님은 한없이 기뻐하신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도 되신 
다는 고백을 음미해 볼 만하다 

온 천하만민， 그리고 전지간의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앙한다 우리 육의 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나 만민과 만물의 찬송 소리가 우주에 가득하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영의 귀를 열어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자 

(찬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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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ìl도를 들으시는 하나닙| 

얼 년 통안 우리 힌구들이 하나념의 멜씀을 듣고， 배우고， 한양하고I 이렌 이렁께 

진구의 손올 쟁고 서로률 위해 끼도하꺼| 해 주임올 감샤힐니다， 처옴 얼매 반 형님이 

되고서는 선생님이 ~~ìl의 이륨올 먼저 불러 주~I 않아 마용이 아플 때도 있었고， 녕 

까대 한양올 철 부르~I 못해 눈물이 l날 때도 잇었~I 만， 이 젠 형닝댐께 하나념깨! 한양 
도 드리고， ìl 도도 드믿벼l 이렇께 의헛빼웠습니다. 이재l 유낸부 형념이 될 댄뎌1 ， 영 
님이 되어서도 ~I금의 멀옴의 뿌리까 멜씀과 ìl도로 더욱 튼튼하께 ~~리쟁으며， 퀴 

한 하나념의 자녀로 하라나께 하여 주세요 , 또한 천구틀의 믿옴만 다라나는 켓이 아 

니라 예수념을 모르는 까족， 01 웃， 힌구들에께도 전도힐 수 앗도록 온혀|를 버|풀어 주 
세요l 부족한 선냉념이 ~I만 터를 샤용하여 주샘을 강샤하며l 힌구들을 휘해 더 맙이 

ìl도힐 수 않도록 저이|께도 온혀|를 벼l풀어 주서|요， 예수념 이름으로 ìl 도업니다， 

”하나L콰이 빌로 들으었으며 내 끼 도 소리에 주의하었도다"(시 66: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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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샤 

송혜 경 (영아부교사) 

지난 한 해 영아부를 부흥 · 발전하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부어주신 하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100여 명의 영아부 아기들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토실토 
실해져 유아부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선생님의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선생님은 잊어도 되지만 예수님은 잊고 살면 안돼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늘 통행하시는 예수님 . 그 분으로 늘 만족하며 ， 
그 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의 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 

영아부 아기들의 눈을 보면 어찌 그리 맑은지 마치 천사를 보고있는 
듯 하답니다. 그들을 안고 기도하는 선생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곳에 
계심을느끼곤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사랑만을전하기 원 
하는 선생님들은 아기들을 좀더 열심히 가르쳐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기는 주일을 모르지만， 우리 영아부 아기는 주일 

이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아 
부에서는 많은 가정이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세상 음악에 맞춰 놀기보다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법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 글을 알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 영아들의 모습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몸소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을 이루셨듯이 ， 오늘도 영아부 
모두는 작은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 
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어떠한 것으로 함께 하실지 기대해 봅니다. 

e c 

16. 하나님의 율법에 판하여 

(1) 도먹법과 g석법과 시민법 

하나닝은 아I굽이|꺼| 뺑휘 C건약인 율법을 주었습니다I 하나념온 아담본 아 

니라 그의 모든 후손틀어|꺼| 이 율법이l 영월t>1 순종힐 의무를 주었습니다. 하 

나넙온 사렴이 그 율법을 }::I 격|면 냉명올 약속하고， 그켓을 범하면 샤멍을 준 

다고경고하었습니다. 

아땀이 타락한 후이| 이 율법은 의이l 판한 완전한 큐율로 껴|속빼서 존속하 

꺼| 되었습니다， 즉 그 율법온 하나닙깨|서 시니{ 션에서 업껴|명의 형석으로 두 

톨비아| 새껴 전혀1 2?-었습니다. 앞의 녀| 껴|명온 하나념깨!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항하고 있고， 나머지 여생 껴!명온 샤랑이|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항하고 없 

습니다. 

이 도댁법 외에 하나념깨|서는 이스라C웰 빽생어l꺼| 의석법을 주었습니다. 

그껏온 대깨 여|배어| 판한 갯으로서 이|수 그리스도와 그분깨|서 벼|푸옐 온혀l 

와 그분의 행적틀과 고난과 공로를 여|표하며， 더러는 도댁적 의무어l 판한 교 
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l 이 모든 의석법온 샌약시다{어| 와서 다 펴I}::I 도l었습 

니Q 

t>f나L하온 이스리C겔 빽성들이깨| 여러 까지 재판법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 

러나 그 법의 효용온 이스라C켈 국ìfìf 없어쟁과 뎌불어 끝낫습니다， 그 법의 

정션은 공정생올 도모하는 정이|서 중요하지만， 그 법의 형태는 현재 어며한 

구속력도 강}::I 못협니다， 

도떡법온 션}::f이|께나 불샌}::f이|께 ~월토록 순종을 요구하는 구속력올 ìf 
쟁니다. 그갯온 꺼ìl 어| 포항판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샌 창조 

}::f 하나님의 권위 때문업니다， 여l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도역법율 순종 
해야 힐 우리의 책업을 펴1}::I t>f시 }::I 않고 도리어 갱화하었습니다. 

(2) 옳법의용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행위 언약인 율법 아래 속하지 않끼 때문에 율법어l 

의하여 의롭다고 청하여 }::I꺼나 정죄 벌}::I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온 그리스 

도인 하샌어|께나 다른 샤혐들이l꺼| 크께 유익힐니다， 그껏온 }::f션의 성품과 

마융과 앵왈 속이l 않는 죄로 }::f}낱이 뎌렵혀젠 켓을 벌「딘하께 합니다. 따리서 

그리스도인온 율법올 따라 죄롤 미~하고 여l수 그리스도까 필요하다는 껏 

올 분명하께 。|해하여 더 큰 확션으로 업자ìf 앞으로 나아까께 휩니다， 그리 

고 율법의 경고는 죄의 벌과 고통을 보여주는 역힐을 협니다. 

(김경배 전도^f-정년1부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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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l 씨가훌 

모임 종훨층로의창 1 일시 ’ 8일(화)11:00 

장소 : 이영숙 집사댁(삼용@15동 307호) 
8 에스더 16지회 월례회 
일시 :10일(목) 12:00 
장소 , 목련@802동 103호 ft383-9105 

9. 루디아3지회 월례회 
일시 :11일(금)11:00 

g암 .영아부실 

10. 마리아3지회 월례회 
일시 :11일(금) 11:00 
E암 교육관 109호 

11 마리아4지회월례회 

일시 : 8일(화) 10:30 
E암:마리나집사댁 

12. 마리아 12지회 월례회 
일시 ‘ 13일(다음주일H부예배 후 12:15 
장소‘칼빈훌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7일(월) 새벽기도회 후 

εhi :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 새벽기도회 
일시 ’ 8일(화) 새벽기도회 후 

ε안·교육관 109.호 

3 안수집사회월례회 
일시 :오늘 15:30 

εht : 교육관 212호(유아부실) 
4 권사회 1지회월례회 

일시 ’ 9일(수) 수요1부 예배 후 

gh소 영아부실 

남녀전도회 

바울6지회월례회 

일시 : 13일(다음주일) 15:00 
Eh쇼 : 교육관 414호 

2 바울 10지회월례회 

일시 : 19일(토) 18:00 
ε압，풍전 

3 버|드로 2지회 월례회 

일시 : 12일(토)17:00 

E암·태백산맥 

4 한나2지회월례회 

일시 :13일(다음주일) 

ε앙.교육관 314호 

5 핸.f4지회월례회 
일시 8일(화)11 ’m 

ε암:전주본가 
6. 효바 7지회월례회 

일시 ‘ 15일(화)11:00 
ε암·큰댁설렁탕 

7 에스더 4지회월례회 

결온 

1 신장훈 군(김효자 집사의 아들， 8교구)과 이동옥 

양(이봉상 씨와 이금순 씨의 딸， 19교구) / 11일 
(금) 13:00 갈릴리흘 

2. 안경재군(안태용씨와김영주씨의아들)과 엄소 

연 양조영숙 권사의 딸， 15교구) /12일(토) 15:00 
서초동 대검찰청(별관 4충) 

3. 장천득 군(장은실 타교집사의 동생)과 한정은 앙 
(한정남 타교집사의 동생， 19교구) / 12 일(토) 

14:00 안산동산교회 비전센타 

전화번호변경 

1 박노택은퇴안수집사 
ft6245-ü83<Í 

2.01뇨닥권사 

ft473-2298 

다음주 새벽기도회 기도 담당 

제7회 펀국 찬양대원 성악 강습회 

@ 모집인원 ’ 총 250명으로서(초급 100명， 중급 100명， 고급 50영)， 선착순 접수 

@ 강 사 현재 충현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음악 지도자와 목회자 

@ 강의내용 실기와 이론 그리고 영성훈련 @ 접수마감 1월 13일(토)까지 

@ 접수방법 전호H충현교회 찬앙위원회 02-552-8200, 교환 259， 26이 

2002년도 전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 

서류접수 2001 년 12월 23일 "-' 2002년 1 월 13일 (3주간) 

논술면접 2002년 1 월 26일(토) 오전 10:00 교육관 5층 

- 발 표 2002년 2월 정기당회 후 주간충현을 통하여 

문 의 교육관 1층 104호 교육행정과 장학담당(교 471) 

남녀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싸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 2001년 12월 첫주-2002년 1 월 마지막주일까지 2 대상기간 : 2001 년 7월-11 월 

3‘감사장소: 전도위원회(교육관 1층) 4 준비서류:시산표 2부(2001년 1월-11 월)， 금전출납부， 원장，영수증철등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번호 서。 여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이옥순 루디아 10 안길영 19 청년1부 

2 조수기 청년1부 11 문교부 19 청년l부 한철(12) 

3 박진회 1 청년2부 12 유신재 19 청년2부 주영혜(5) 

4 최혜남 1 한나 김회솔(1) 13 최진 19 대학부 이선민(19) 

5 유재윤 2 바울 14 강혜민 19 대학부 이선민(19) 

6 이복임 3 루디아 15 이숭완 19 청년2부 최지나(l1) 

7 강회원 19 청년1부 16 황영진 19 챙년1부 신동옥(1) 

8 여혜진 19 청년1부 17 최수진 19 대학부 추회응(4) 

9 장기창 19 청년1부 김춘자(15) 18 윤채봉 1 루디아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립니다 

E갱갱토회 E샤@꾀 

교정전도회는 2002년 1월 7일 -11일까지 신촌정보통신학파춘천 

소년원) 겨울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이에 교사로 하나님 사억에 

봉사힐 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교사로 봉사할 분은 교 

정전도회 박양덕 전도사님께 신청 부탁합니다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 

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주소서 . 

a 원로목사 및 모든 교역자가 
복음위에 굳게서서 영흔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 

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확 

신하며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힘쓰게하소서 

에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 

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 

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 

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예수그 

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 

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 

소서. 

딩 층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 

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 

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설J을 살 v 
게하소서 1 1 

"li-ptl.!f부 용 샤자 @갱 

주일 차량관리부에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연락처 ‘교육관지하1층차량관리부(교 284) 

, .. f항부 aμ q갱 
재활의학， 정신과， 간호과， 특수교육과 등을 전공한 50세 미만 

의전문직교사를모집합니다 

문의 사랑부 교사실(ft552-8200 교.39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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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 안내 | 
구 분 시긴 장소 

오전 7:r:fJ 본당 

][ 오전 9:00 본당 

주일예 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얘외국어동시통역 예떼 본당 

V 오후3:00 본당 
(젊은이가드리는예매)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 배 I 오전 11:00 U 오후 7:00 본당 
금 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 도회 오전 5:00 본당 

섬·기·는· 분· 들 l 
l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이홍성 이종대 정현민 김통하 차병준 
선교위원징 성경연구원김 딩회 서기 17교구징 교구위원징 A」-미。「닙- 1교구 기획위원회 신교위원회 

융인현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김병태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신교위원 몽A써원징 장년3부징 구제부장 세3교육위원징 15교구 5교구 3교구 9교구 어비디부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여성기 류병회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진앙위원장 3교구징 8교구집 제 16교구징 옹A써원 10.교구 대학부 17교구 11교구 1드。T닙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유O댐깅 ￡엔2부징 진즉위원 웰루O앤앙터~ ^방부징 12교구 16교구 외선부 8교구 - 칭년1부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융성철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엉인운영위원 빼뻐원징 째정위원장 기획위원징 기획위원 1 3.교구 4교구 6교구 7교구 2교구 

이하영 이병욕 안종욱 최영환 임무천 이성욱 고광환 
진도위원징 깅A써원징 싱조회집 기도원김 제2교육위원장 소년부 14교구 

이종섭 최기홍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 찬앙감독 강임구 세1교얽{원징 싱에부징 15교구징 행징위원징 직능전도부징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 여전도사 71즈 극-닙「X。| 14교구집 건축위원 신혼7씹부장 선교위원 

정홍식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통자 융인숙 

진도위원 9교구징 1깅구징 딩회부서기 O뺀진g때징 14교구 3교구 17교구 5교구 1교구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얘 이욱주 

~미。-님「X。| 고등부징 임D뉴엘진g때징 실로잉진g때징 E때부장 9교구 11교구 9교구 6교구 4교구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정년2부징 탁01부싱 ìi5리짧S않 엠일진g때징 에H때부징 8교구 7교구 15.교구 12교구 10교구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정년1부징 휠징위원 중등3부징 유치부징 예배위원 
」끼」드。「닙- 16교구 대학부 칭년1부 13교구 

노영한 박철구 정챙길 신상수 강철형 
. 교정전도사 박양덕 

소년부장 중등1부집 조등부징 영이부징 유년부징 • 선교전도사 정은회 강기엽 

고제숭 김영은 l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스리링카) 
중등2브징 유아부장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퇴 


